




 
 

마 중 물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사람이 걷고, 열 

사람이 걷고, 백 사람이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길을 낳고, 길 은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일지라도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걷는 사람에 

따라 길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길을 가는 방식과 어떤 길을 선택 할지 는 순전히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 갈래로 이어진 한 길입니다. 이 

길은 ‘기꺼이 벗이 되어 함께 배우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첫째,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의 소중함과 우주자연의 근본 질서에 

눈 뜨고 실천하는 삶입 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평화와 행복을 원하며, 생명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아 세상만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거쳐 사람이 

살아가야할 도리에 눈뜨 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존중과 사랑,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알고, 불의와 차별에 저항할 줄 알며,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성장하게 하는 형제애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셋째,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의 길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눈뜨고 자기의 결에 맞는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도전하는 자유인의 

길입니다. 자기애를 넘어 소명을 가진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길입니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자기의 길’ 을 가도록 돕는

우정의 배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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